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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과 학부모 양육태도 비교 연구

이초록․권치순*

(서울사당초등학교․서울교육대학교* )

본 연구는 영재교육대상자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

교하여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떻게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

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대상은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과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4～6학년 학생 340명과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

교 4～6학년 학생 316명 총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각 집

단의 대표성이 있는 학생을 추출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 분석은 

Cronbach α 검사, 빈도와 백분율, 이원분산분석, Pearson 적률 상관계수 및 중

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재교육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일반 학생의 자아존중감보다 총체적, 

사회적, 가정, 학교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재교육대상자는 일반 

학생에 비해 보다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성격에 대하여 만

족하는 성향을 보이고 이것이 자아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가 느끼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일

반 학생보다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를 강조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영재교육대상자의 부모는 일반 학생에 비해 의사소통이 보다 자유롭고, 아버

지가 적극적으로 교육에 개입하며, 성취의 과정을 중시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자녀의 성취를 돕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자아존중감과 부모의 양육태도의 관련성은 하위 영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장 관련이 높

고,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태도 이외의 다른 요인에 더 많은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영재교육은 과정 중심적 접근으로 부모와 교

사, 영재교육대상자와 끊임없이 의사소통하는 과정이 중요하고, 학생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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